
 

 

-1- 

 

 

 

 

2024학년도 2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글말교실을 통해 깨달은 ‘듣는’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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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8, 말하는 것이 2’, 글말특강 9회차에서 교수님께서 강의의 

시작을 여신 한 마디였습니다. ‘제 말을 하는 것이 8,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2’의 형태로 

지내왔던 저는 이제껏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글말특강이라는 기회를 통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줄곧 반장과 학생회를 도맡아 하며, 국민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도 약 

3년간 단과대학 학생회 운영진으로서 후배들과 동기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기에 ‘리더십’에 있어서 항상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리더십이란 ‘리더가 

의견을 주도적으로 내어 속도있게 진행하는 것’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또래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였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학생회 회의를 할 때도 

대부분의 경우 주동이 되어 이끌고, 회의 발언에 있어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곤 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말을 하는 것이 회의에도 효율적이고 학생회 부원들의 업무에 있어서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줄곧 확신했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한 표현으로는, 제가 의견을 

많이 내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회 부원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자만심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제 오만과 편견이 깨진 것은 ‘12월 16일’이였습니다. 

 

 12월 16일은 제가 글말특강 9주차 강의를 수강한 날이자 지난 학생회의 송년회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올해 3월 제가 몸 담았던 학생회의 마지막 행사가 끝난 이후, 처음으로 

학생회 옛 동료들을 마주하여 인사를 나누고, 그간 서로에게 서운했던 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료들의 말을 통해 든든했던 리더였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이보다 더 제게 

크게 다가왔던 것은 학생회 회의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학생회 동료들이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과 리더가 업무를 대부분 하였기에 업무 분배가 

원활하지 않다고 느껴 학생회 부원으로서의 자기효용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있었다는 동료들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제가 정의하고 있던 리더십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의도했던 효율성이 아니라 팀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대화하며 ‘서로에게 배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팀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는 노력을 하지 않아 

그들에게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왔던 것입니다. 

  

송년회에 참여하기 전 수강하였던 글말특강에서의 ‘경청의 중요성’에 대한 배움이 

떠오르며, 리더십에 대한 재정의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오로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리더가 되려면 ‘경청하고, 상대의 감정에 집중해서 공감해주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23살이 되어서야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고, 동료들에게 아쉬운 기억을 가지게 한 것을 깨달았다는 미안함에 반성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또 다른 ‘김하은’이 없도록 경청하는 저의 태도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라나는 대학생에게 진정한 교양을 가르치는 

글말특강을 홍보하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